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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이젠 우주왕복선 보유국…미·러 이어 세 번째
기사입력 2020-09-07 13:40

2016년 중국 간쑤성 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2호’가 지구 궤도로 올라가고 있다. CCTV 캡처

중국이 이달 4일 발사한 재사용 우주선이 6일 착륙에 성공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옛소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우주왕복선을 운영한 국가가 됐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무인 재사용 실험용 우주선이 이틀간의 궤도 비행을 마치고 예정된 착륙 장소

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보도했다. 실험용 우주선은 앞서 4일 중국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

센터에서 창정 2F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재사용 우주선은 다른 우주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궤도를 돌다 다시 지구에 내려앉는 형태의 우주

선이다. 기다란 동체에 짧은 날개가 달린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대표적이다.

이번 발사와 착륙 성공으로 중국은 미국과 옛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재사용 우주선 임무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미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주도로 우주왕복선을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운행해

왔다. 옛소련도 1988년 NASA의 우주왕복선과 비슷한 형태의 ‘부란’ 우주선을 한 차례 무인 운행한

이틀간 비행 후 착륙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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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에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2020년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중국은 지금

까지 한 번 쓰면 폐기하는 우주선만 활용해 왔다. 신화통신은 이번 발사에 대해 “성공적인 비행은

국가의 재사용 우주선 연구의 중요한 돌파구가 됐다”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편리하

고 값싼 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중국 우주선의 임무와 크기, 형태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발사와 성

공 여부만 밝혔을 뿐 아무런 영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발사한 우주선이 미국의 우주왕복선 X-37B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도했

다.

미국 공군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왕복선 'X-37B'의 모습이다. 중국이 이번에 발사한 재사용 우주선도 이와 비슷한 모양

으로 추정된다. 보잉 제공

X-37B는 미국 공군의 소형 무인 우주왕복선이다. 임무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2010년 처음

발사된 이후 5차례 임무를 수행했다. 올해 5월 6번째 비밀 임무를 위해 다시 발사된 상황이다. 올해

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개발한 소형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임무와 씨앗의 우주 방사선 노

출 실험, 우주 태양광 기술 등 임무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임무 대다수가 노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우주에서 활용할 군용 기술을 시험하는 것 아니

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사된 중국 우주선도 군 기술을 시험하는 우주선이 아니겠

냐는 추정도 제기된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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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꼭 체크해야할 과학뉴스 구독 콕!

▶거품기 싹 뺐다. 코로나 백신의 최전선

▶과학·의학 콘텐츠의 바다 '동아사이언스'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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